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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브런치 기후카페 5기 수료식 개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

□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최신 문화트렌드인브런치를 활용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학습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

고자 브런치 기후 카페를 운영 하였다. 

○ 브런치 기후 카페는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5기로 5개 팀 27

명이 활동하였다.

□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의 모임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확산 건수는 130회에 이른다. 10월 28일 오전 대전지방기상청 3층

에서 브런치 기후카페 5기 27명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된 지.사.모(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조영아 님은 “브런치 기후카페를 통해 기후변화 교육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활동들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손승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기후변화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흥미로운 활동으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확산하는 것이 브런치 기후카페의 목적이다. 앞으로도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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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이해확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통과 공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사진


